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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를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는 적극적인 치과치료를 이야기한다. 충치를 치료한다던가 치주질환을 
치료한다던가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모든 질환의 가장 좋은 치료
는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예방은 치료하기 전에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어떤 질환이든지 예방을 하려면 그 질환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한다. 양대 치과 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질환은 많은 세월의 연구를 통해서 구강내 세균이 원인이라고 밝혀졌다. 물론 환경적인 원인과 환자 
신체 자체의 원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은 구강내 세균이다. 그 중 많은 구강내 세균들이 치주질환의 원인균
으로 발견되었으나 그 중에도 레드컴플렉스라고 불리는 세개의 구강내 세균이 주된 원인균으로 밝혀져 있
으며 이 세균의 덩어리들을 우리는 치태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치주질환의 예방을 위해 치태를 관
리해야 하지만 현재 치주질환 치료는 치태가 석회화된 치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치태를 제거하여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구강위생관리의 임상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또한 아무리 예방 치료라고 하더라도 치과에서 경영적으로 무리가 되면 실제 진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
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의료에 접근하기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익
률이 좋지 않은 일부 진료들은 치과에서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들도 생긴다. 예방이라는 진료도 현
재의 건강보험제도에서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따라서 치과에서 많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예방 그 자체에서 수익을 얻는다기 보다 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임상적인 장점과 더불어 환자를 내 
치과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라는 경영적인 측면까지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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